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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별기고] 모기기피제, 지한제…여름철 다빈도 의료제품
안전한 사용법

‘여름 불청객’ 모기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것

은 비단 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. 게다가 모기

매개 감염병까지 감안하면 성가신 존재로만 여길 수

없는 문제다.

2021년 6월 29일 워싱턴포스트(WP)에서는 ‘모기 대

처법’을 소개한 바 있다. 그중 하나가 ‘모기기피제’를

사용하는 것이다. 우리나라에서 모기기피제는 여름

철에 많이 사용되는 의료제품 중 하나로 식품의약품

안전처가 관리하는 의약외품에 속한다.

모기기피제는 성분과 농도에 따라 지속시간이나 사

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 반드시 제품사용설명

서를 숙지해야 한다. 가령 단시간의 야외활동에는 낮

은 농도의 제품을 선택해 필요한 경우에만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. 즉 야외활

동시간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. 

일반적으로 모기기피제 사용 시 주의사항은 ▲눈이나 입 주위, 상처부위, 햇볕에 많이 탄

피부에는 바르지 말고 ▲필요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. 

또 외출 시 모기기피제를 사용했다면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고 옷이나 양말 등에 뿌린 경

우에는 ▲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이 필요하며 ▲속옷이나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하

지 않는다.

특히 ‘디에틸톨루아미드’라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제품은 ▲6개월 미만 유아에는

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▲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10% 이하성분 함유제품을 사용하되

어른 손에 먼저 취한 후 어린이에게 바르는 것이 안전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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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여름철에 많이 사용되는 의료제품 중에는 의약품으로 허가되거나 신고된 ‘지한제’가

있다. 지한제는 땀을 억제해주는 효과로 다한증 치료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. 하지만

신체의 위생적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. 단 일반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 없이 약

국에서 구매 가능한 제품도 많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.

지한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‘염화알루미늄’은 물과 접촉 시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리는

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 따라서 ▲사용 전 약을 바를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잘 닦

아준 뒤 사용해야 한다. ▲눈이나 상처 등 피부가 예민한 부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▲겨

드랑이 등 제모를 한 부위에 사용 시 1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용한다.

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. 더불어

국민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련 의료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. 높아진 관심

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사용하려는 의료제품의 올바른 사용법이다. 사용

상 주의사항이나 적절한 용법·용량을 숙지해 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피하고 안전하고 건강

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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